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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으로 안 떨어지는 때 - 메탈로프로테인 

이불잇이나 타월은 매일 사용하면서 자주 세탁을 하고 있는데 점점 때가 

깨끗이 빠지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에 표백분(漂白粉, bleaching powder) 등의 염소표백(鹽素漂白, 

chlorine bleaching)을 사용하면 손쉽게 누적된 때를 씻어버릴 수는 있는데 천

이 상하여 약해지고, 변색하거나 염색물의 경우에는 탈색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배트염료(vat dyes)로 염색된 것은 염소표백에 상당히 내성(耐性)을 갖고 있

어 문제가 별로 안되지만, 반응염료(反應染料, reactive dyes)로 염색된 것 등은 

염소표백으로 단숨에 탈색되어 버리는 것이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양로원 등에서 각종 섬유품을 세탁해 보면 같은 종류의 이불잇이나 타월

인데도 때가 곧잘 빠지는 것도 있지만, 때가 잘 안 빠지고 거무스레하게 뿌

옇게 되는 것이 있어, 사람 때의 성질에 큰 개인차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

하여, 때가 잘 빠진 것과 안 빠진 것을 노인학 연구소에게 갖고 와서 상의하

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개인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보다도 

금속의 영향이 있었는지를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세탁할 때마다 잘 안 떨어지는 때가 누적된 것은 단백질계의 때가 대부분

이라고 보는데 단백질 분해효소로는 잘 분해되지 않아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때를 형광X선분석 등으로 확인해 보면, 거무스레한 때에서는 철이

나 아연(亞鉛, zinc), 니켈(nickel) 등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세

탁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섬유상에 누적된 단백질계 때가 이들 금속과 결합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종 금속이 결합된 단백질들은 모두 메탈로프로테인(metallo-protein)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독특한 색조와 성질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아마도 금속이온이 존재하기 쉬운 환경에서는 단백질계 때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금속과 결합하여 착색되고, 씻겨나가지 않게 되어 단백질 분해효소에

도 색다른 거동을 보이는 것 같다. 이러한 사례는 쇠 대야나 금속으로 된 양

동이 등을 이용하고 있는 곳에서만 생기는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단백질 분해효소를 사용하기 전에 킬레이트제(chelating agent) 등

을 사용하여 세탁하려는 물에 들어 있는 금속이온을 봉쇄해버려 이러한 현

상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